
AN, 부르는 게 값인 세상이다
꾸준한 소비불구 낮은 마진 지속 … 협상KEY 공급업자 손에 달려

AN(Acrilonitrile)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기업이 원료가격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마진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 생산기업이 폭넓은 수요처와 함께 원료인 프로필렌 가격인상이 맞물리면서 제품가격에 가격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AN 구매기업은 원료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타이트한 공급으로 2003

년 2월20일 톤당 20달러 오른 CFR China 톤당 9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의 AN 메이커들은 이번주 프로필렌의 가격이 지난주 가격인 CFR Taiwan 톤당 675달러보다 더 오

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AN 메이커는 금주에 암모니아를 포함한 원료 가격만으로 톤당 87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AN 메이커들은 3월에 높은 수요층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의 열쇠를

쥐고 있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생산기업은 수출가격이 CFR China 톤당 920달러로 계약하기도 했다. 또 다른 생산기업은 이번주에 3

월 상순까지 CFR China 톤당 920달러에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주에는 CFR China 톤당 930-950달러로 3월 중

순까지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인디아 무역업자들은 CFR India 톤당 900-905달러로 2만톤을 4월까지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도매 판

매업자들은 대부분의 양을 CFR China 톤당 950달러에 3월에 제공하기로 돼 있다.

중국 소비자들은 구매 가격으로 CFR China 톤당 870-880달러가 적당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

들과 판매자들 사이에 가격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아크릴 섬유 가격 또한 CFR China kg당 1.35달러로 kg당 10센트 가량 올랐다. 아크릴 섬유 메이커들조차도

높은 원료가격으로 인한 낮은 마진으로 고통받고 있어 섬유 가격을 더 인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 <김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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